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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 및 국내 방산수출 동향

21세기에 들어간 이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2017

년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 7,39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2.2%, 

1인당 평균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227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 국의 무기생산업체에서 생산

하는 무기판매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는 국제적 긴장과 무력분쟁이, 공

급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군수산업화 전략 이행이 증가를 이끈 주요 동력이다. 2016년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100대 무기생산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3,748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서유럽에 기반을 둔 회사가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총 63개가 포함되어 총 무기 판매의 82.4%를 

점유했다. 또한 상위 10위권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모두 미국과 서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00대 기업의 무기 판매액의 52%를 점유하였다.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최근 중동, 브라질, 터키, 동남아시아, 인도를 포함하는 신흥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는 매출의 대부분을 무기판매에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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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업영역 이외의 분야로 업무를 확대하거나 규제정책의 성격이 방위산업과 거의 유사한 부문

으로 방향을 모색 중이다. 예를 들어, Lockheed Martin과 General Dynamics는 의료지원, 사이

버 보안과 같은 정보서비스 조직의 활용과 미 정부의 규제정책에 영향을 받은 시장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더불어 공급하는 제품과 포트폴리오 향상을 위해 업체들은 독립적인 연구개발(R&D) 

활동, 파트너십과 공동개발, 기업인수, 기업분할, 사내 구조조정 등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

며 항공우주, 항공기, C4ISR, 무기와 탄약 및 상대적으로 신규영역인 사이버보안 부문 등으로 중

점하고 있다.

<표 1> 10대 무기생산업체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100만 달러)]

순위 회사명 국가 무기판매 총 이익 직원 수

1 Lockheed Martin Corp. 미국 40,830 5,302 97,000

2 Boeing 미국 20,510 4,895 150,500

3 Raytheon 미국 22,910 2,174 63,000

4 BAE Systems 영국 22,790 2,351 83,000

5 Northrop Grumman Corp. 미국 21,540 2,200 67,000

6 General Dynamics Corp. 미국 19,230 2,955 98,800

7 Airbus Group 유럽 12,520 1,101 133,780

8 BAE Systems Inc. 미국 9,300 740 29,500

9 L-3 Communications 미국 8,890 647 38,000

10 Leonardo 이탈리아 8,500 561 45,630

출처: 국방기술품질원(2018),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표 2> 2013~2017년 무기 수출국 현황 (단위: 100만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7,660 9,656 10,048 10,304 12,394

2 러시아 7,805 5,224 5,608 6,937 6,148

3 독일 738 1,774 1,769 2,535 1,653

4 프랑스 1,492 1,697 2,077 2,278 2,162

5 중국 2,006 1,152 1,832 2,192 1,131

6 영국 1,580 1,645 1,149 1,365 1,214

7 스페인 728 1,050 1,163 507 814

8 이스라엘 426 399 727 1,433 1,263

9 이탈리아 867 683 711 670 660

13 대한민국 367 631 464 471 1,167

출처: 국방기술품질원(2018),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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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해외 선진국 수출확대 전략/조직

한국도 꾸준히 국방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하

여 방산 제품군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등 정부와 업체의 적극적

인 수출노력으로 방산수출 규모도 단기간에 급성장하고 있다. 다만 2009~2014년간 수주 기준 

연평균 25.4%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던 방위산업 수출은 한동안 성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방산수출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2016년 통관기준 2조 2,420억원을 기록하

여 5년 전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수출품목도 부품 위주에서 복합무기체계 위주로 발전하고 있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와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내수시

장 중심의 정부 의존적인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위상이다. 수출비

중을 살펴보면 방산업체 중 대기업은 2016년 2조 1,000억원으로 전체 방산수출의 93.3%를 차

지한 반면, 방산 중소기업은 6.7%(1,513억원)로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완제품 위주의 수출, 핵

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글로벌 제품 경쟁력 부족, 해외 시장정보 확보의 어려움, 마케팅 역량

의 한계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무기체계별로는 2016년 기준 항공 분야가 전체 수출의 35.8%

로 가장 높고 이어서 화력 29.1%, 함정 22.6% 순이다. 

 출처 : 산업연구원 (2017), 『2017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표 3> 국내 방위산업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표 4> 무기체계별 수출현황

(단위: %) 

<표 5> 총 매출 중 수출 비중

(단위: %)  
연도 수출 통관 수출 수주

2012 9 23.5

2013 13 34.2

2014 14 36.1

2015 23 35.4

2016 20 25.5

2017 32 31.9

구분 2014 2015 2016

항공 27.4 35.0 35.8

화력 30.7 21.1 29.1

함정 32.4 35.3 22.6

감시
정찰

3.1 2.3 2.8

구분 비중 (%)

방위산업 13.6

자동차산업 43.6

조선산업 66.5

일반기계산업 42.0

철강산업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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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업계는 주로 90여개의 방산 지정업체 중심의 산업구조로서 연도별 주요 방산수출 

품목과 국가는 다음과 같다. 

<표 6> 주요 수출품목 및 국가

 출처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2012). “방위산업 수출현황”

과거부터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았던 주요 선진국들의 방산수출 지원 전략/

조직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 최대 방산수출국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원 정책 및 대형 방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무기수출은 전통적으로 초점

을 두고 있었던 상대국과의 외교적 고려보다는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가동력 유지와 상업적 이익

에 더 주요한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방산수출 정책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무기체

계의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방산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산제품의 개발부터 도태까

지 정부차원에서 수명주기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미국은 방산업체의 경영을 개선

하기 위하여 무기수출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기수출도 민간수출과 동일하

게 취급하여 국방부의 마케팅 활동에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가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

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우수한 방산제품이 우선되어야 하며 적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 유지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국

제협력기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여 개발단계별로 잠재협력국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연

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단계별로 상응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개발비 분담

과 더불어 해외 방산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방산수출을 전담하는 조직은 

없지만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 분야에 따라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

보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에서 방산수출을 관장하며 정

치∙군사적 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국가간 안보협력 목적 하에서 추진한다. DSCA에서

는 정부 간 무기수출 추진 시 적용되는 해외군사판매(FMS), 해외군사금융(FMF), 대외군사교육훈

련, 잉여군수물자판매(EDA), 인도적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주요 무기체계의 제 3국으

  

연도 주요품목 주요국가

2005 항공기부품, 기본 훈련기, 탄약 등 미국, 인니 등 42개국

2006 항공기부품, K-9부품, 탄약 등 미국, 터키 등 47개국

2007 KT-1 훈련기, A-10 주익 제작용역 등 터키, 필리핀 등 46개국

2008 차기 전차 생산기술, 155밀리 탄약부품, K-9 부품 등 터키, 미국 등 59개국

2009 통신장비, 잠수함 창정비, 잠수함 전투체계 등 미국, 이라크 등 74개국

2010 훈련함, 전투기 엔진, 장갑차, 탄약 등 미국, 말련 등 64개국

2011 잠수함, T-50, 전투기 창정비, 장갑차 부품, 탄약 등 인니, 미국 등 8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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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기술이전 통제, 방산물자의 수출 관련 차관 보증 업무, 외국 정부와 국제군수지원 및 판

매업무 협상 등을 수행한다. 한편, 방산업체의 해외 수출마케팅은 군별 무기체계 사업담당(PM), 

국제사업담당(IPM), 해외주재 무관과 군사고문단이 지원해 주고 있다. 

영국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국방 강국으로 군림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국내 방위산업 우선 정책을 추구하여 유사시 방산물자의 확보가 용이

하고 방산물자의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으며 방산기술의 민수분야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

다.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에는 기존의 국내방산업체 우선 정책이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국방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야기 시킨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유 시장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은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성장하

였으며 자국의 군사력 건설에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개발·생산과 방산수출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구하고 있다. 

영국은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다양한 기관이 업무

를 분담하고 있는 미국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국의 방산수출 전담 조직은 현재 DIT 산하 

방산보안본부(DSO)이 있다. 주요 임무로는 영국 방산기업들의 방산수출 지원을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외국 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통해 영국산 방산물자의 수출을 진흥하고 

대내적으로는 방산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방부, 내무부을 비롯한 타 정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또한 영국 방산기업들에게 수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

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DSO는 기존 방산시장 및 신흥 시장을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국들은 각 권역 군사·안보 전문가들을 통한 담당 

권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조언을 바탕으로 영국 방산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 영국에 이은 세계 4위 방산수출국으로 수출의 주 고객은 UAE, 그리스, 남아

프리카, 호주 등이다. 방위산업체는 Thales와 DCN 등이 있다. 프랑스의 방위산업은 NATO 국가

들이 집단안보체제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여 방위산업이 경

제의 핵심부분으로 역할을 하며 국가의 직접 관여와 통제에 의한 집중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방위산업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게 되었고 국가 주도의 방위산업 육성과 

이에 필요한 우수 인력 충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세계 경제적인 경제침체 및 ‘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후 무기구매력이 크게 둔화되어 방산물자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국제 협력강

화, 예산구조 개선, 국내 또는 유럽 타 국가의 방산업체 통합 및 연대, 수출정책 연구 등의 노력

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독자적인 방위산업 건설과 정부차원의 강력한 수출정책 추진을 통해서 

미국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럽 국가와 공동 개발/생산 수출협력체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방산수출지원 전담조직으로서 병기본부(DGA)산하에 수출차장을 두고 그 아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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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DDI)을 두고 있다. DDI는 사업기회를 발굴하며 미국, 캐나다, 유럽의향서(LOI) 회원국, 

OCCAr(유럽방산 협력기구)를 제외한 프랑스 무기체계의 핵심 수요자인 해외정부와 관계를 발전

시키고 국방부 전략총국(DAS)과 방산수출을 감독하며 해외 고객 및 프랑스 내 방산업체가 프랑

스 정부·군 차원의 전문가 협조 요청시 관련자를 연계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국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

진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방산 육성 초기 단순 무기의 면허생산을 하였으나 자체적인 무기

체계 성능개선 연구와 생산 공정 및 기술현신을 통해 주요 구성품에 대한 부품국산화를 집중적

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국산 무기체계를 우선 사용한다는 정책으로 주요 핵심부

품 생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방산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무기체계 및 핵심부품 

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수한 국방분야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방위

산업 분야를 국가의 주력수출산업으로 인식하고 방산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

엘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무기체계를 수출전제로 개발하는 전략을 수십 년간 지속해 왔으며 

자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여 처음부터 신무기와 신기술 개발하기 보다는 6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을 겪으면서 획득한 무기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부품과 구성품의 성능개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수출을 시도하는 틈새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핵심방산기술 능력을 제외한 분

야의 경우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차별 없이 경쟁을 실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971년

에 창설한 국방부 차관 예하 방산수출국(SIBAT)를 통해 방산물자 수출지원 및 군사기술의 해외

이전 통제를 주관하고 있다. SIBAT의 임무는 방위산업 협력을 선도하여 실행하고 이스라엘의 방

산제품의 수출을 촉진하며 잉여 무기체계 및 장비를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대 

정부 방산수출의 경우 SIBAT는 완제품 수출을 담당하고 연구개발국(MAFAT)은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대 정부계약을 담당하도록 관계부서별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주요 방산수출 강대국들은 각국의 방위산업 발전 배경과 처한 환경에 따라 자국에게 적합한 

지원 방식을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한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유연하게 이용하고 있다. 

III. 방산수출 확대의 필요성과 한계

방위산업은 국방 및 안보 관련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임과 더불어 그 자체로 

경제의 하부 단위를 구성한다. 즉 무기를 비롯한 방산물자의 수출입은 한국 국방력 유지 및 안보 

환경 강화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효율성을 기반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확보를 통해 미래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인 것이다.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방산수출 확대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촉진한다. 한정된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업체의 가동율 향상과 연구개발∙설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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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고용확대 등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기반 강화 및 군 전투력 증강을 촉진할 수 있다. 두 번

째,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한 국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소규모 내수물량의 제약을 극복하여 전체

적인 조달가격 하락 및 방산기반시설 유지비용 절감을 유인하여 양산가격 인하로 인한 국방비(방

위력개선비) 절감효과가 있다. 세 번째,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방위산업도 상당한 수준

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하여 타 주력산업처럼 수출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 고용

창출 등 국가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네 번째, 국가위상 증대 및 국제세계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방산수출 확대는 후발 방산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국가

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다섯 번째, 구매국과의 교류협

력 확대를 촉진한다. 구매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산수출의 특성 상 방산수출은 구매국과의 

군사적 교류협력 활성화와 외교∙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촉매제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정책 및 방산업체의 수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방위

산업 분야에는 타 주력산업과는 달리 수출확대를 저해하는 구조적인 산업특성이 내재되어 있고, 

최근 방산수출 시장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서 향후 수출규모 확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한국 방위산업 및 방산수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된다. 첫 번째 한계점은 방위산업 구조가 내수편향적이라는 것이다. 국내 방위

산업 총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2013년 당시 약 13%로 미국(15%~23%), 영국(24~28%), 독

일(35%~50%), 이스라엘(71%~78%) 등 방산수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내수편향적 산업 구

조는 군 소요 중심의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방산수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중요 무기체계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주로 해외 구입을 선호하였으며 방산기업들

은 수출 활성화에 집중하기보다 국내 방산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에 안주한 것이 무역수지 적자라

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산수출 강대국들의 전략과 사뭇 대비되는 점으로 방산

수출 선진국들은 안정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경제성장

의 신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내수 편향성과 함께 한국 방위산업 구조의 문제라 한다면 바

로 대기업 편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이상으로 한국 방

위산업 구조가 주로 대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는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 감소 및 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방위산업 구조 전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

다.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부족 및 연구 개발 성과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요 

무기체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방산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 대비 효

과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와 비교하여 한국 국방

기술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이는 수출량의 증대로 이어졌다. 자체 개발한 T-50 고등

훈련기나 FA-50 경공격기의 수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공·우주 분야 

및 전자전 장비와 같은 첨단무기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핵심기술이 부족하여 해외 수입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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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적 안보 환경에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선진

국 대비 74% 수준에 불과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핵심 국방기술의 미확보는 

무기 국산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 증대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핵심기술의 확보는 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세 번째 

한계점은 방산수출 품목 및 수출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항공, 함정, 전차, 대포, 미사일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엔진, 레이더, 우주 기술 등 현대 군사 장

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핵

심기술 확보 수준이 미흡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산수출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재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제도 개선 및 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IV. 수출확대 위한 발전방향 (제도개선/ 산업정책 / 제품 경쟁력 측면)

최근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수출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조직인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를 

2018년 11월에 개소하였고 국제협력관 소속의 수출지원 전담조직으로 방산업체가 여려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가 없도록 수출 관련 행정정찰, 각종 지원사업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일괄∙
신속하게 도와주는 조직이다. 출범된 배경은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의 한계, 수출 성장세 둔화 등

으로 우리 방산업계 경영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침체된 방위산업의 새로

운 성장 동력으로서 수출 확대가 절실하며 폐쇄적∙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개방적∙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방산

협력 강화, 연구개발∙금융∙시장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해 왔으나 지원기관의 분산, 싱크탱

크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도 방산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방산업체에서도 여러 국가

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현지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등 활발한 수출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선진국가와의 경쟁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그래서 수출 확대를 위한 발전방향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다. 먼저 절충교역 

제도개선을 통한 부품수출/공동개발 활성화 방안이다.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절충교역도 고려가 가능한데 국내에 해외무기체계 도입 시 

절충교역 조건은 기술자료, 국외교육, 기술지원, 장비/공구, 수출(정비)물량, 기술료 등으로 제한

적이다. 그래서 산업협력 Quota 제도를 활성화하여 무기체계 도입시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한 절충교역 조건 상 일정 비율에 대해 국제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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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면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이 강화되고 신규 해외사업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맞춤형 전략을 통한 방산수출 대상 지역 확대이다.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 아시아, 중동,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주요 무기수입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무기거

래의 중심축이 유럽과 북미 등 전통적인 방산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신흥 시장은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수요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과 

같은 후발 진입국에게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맞춤형 전략을 좀 더 큰 범위에 적용하여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방산수출 시장을 미주,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권역별로 나누

어 각각의 시장 특성에 적합한 수출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산 방산

물자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핵심국방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술적 우위는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고 타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

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물자를 전력화 시기에 

맞춰 단기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기술 개발보다는 해외 구매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것이 기술집약적 무기임을 고려했을 때 핵심국방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국

가 안보 전략의 중요 요소이자 나아가 방산수출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제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77∼8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방산업체

들의 방산생산액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중은 2∼3%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제품 및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출 목적의 개조개발 사업 예산

을 확대하여 대형 복합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사업도 추진이 가능하게 하고 개조개발 사업 공모 

방식을 다변화하면 다양한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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